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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선도지역과 신규지역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애로사항이 유사성을 
지니고 있는지, 그리고 선도지역 재생 참여자는 어떻게 대응 또는 해결하
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.

이와 관련하여 신규 선정 일반지역의 기반구축 단계를 수행하고 있
는 전담조직 담당자와 예비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인터뷰하여 기반구축
단계에서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들었다. 그 결과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다
양한 애로사항들이 확인되었다.

다음으로 기반구축 단계를 겪은 선도지역 전담조직 담당자 및 사업
총괄코디네이터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. 이들 역시 일반지역 참여자
들이 경험하고 있는 애로사항들과 유사한 내용의 애로사항들을 경험하
였음을 언급하였다. 기반구축 과정을 선행적이지는 않지만 ①행정 지원 
역량 기반 구축 ②지역 현장 기반 구축 ③주민공동체 기반 구축 ④활성화
계획 수립 기반 구축 부문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. 

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고유한 애로사항도 지적되
었다. 하지만 선도지역의 경우 신규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애로
사항에 대응하여 그 사항을 해소한 경우도 있었고, 아직 대응 방안을 모
색하는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. 두 경우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, 
해소한 경우는 시행착오를 거쳐 그들만의 효과적인 대응 방식과 노하우
를 제안하고 있다. 다만 아직은 집합적 지혜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상
황이다. 고유한 사업 추진 노하우들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추진되는 
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
으나 확산에 한계를 지닌다. 또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경우
에도 도시재생 참여자들은 다차원적 복합적 문제에 봉착하여 지역 여건
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시도해 보았다. 

그러나 각 지역에서 시도된 사업 추진 노하우에 대해서는 경험적 요
소로서 쉽게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. 또한 선도지역과 신규지
역 재생 참여자들이 ‘추진 사례’와 ‘쉽게 접근 가능한 노하우 모음집과 관
련한 정보집’이나 ‘타 지역 참여자들과의 경험 교류 네트워킹’에 대해 이
구동성으로 필요성을 제시한 것을 보면, 도시재생 현장 경험의 공유·확
산·적용은 한국형 도시재생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.










